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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휴양림 속에 친교와 단합을 새롭게 다짐하는 평신도 사도직
 5월3일(목) 본당 여성 구역장과 성모회 

32명은 “친목과 단합”을 안면도 자연휴양

림과 해미성지를 8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 

나들이를 하였다.

이번 야외 친목 단합회는 그간 성전건축 

준비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여성분과원

들의 친교 나눔이 저하되어 부임하신 주임

신부님과 함께 새로운 봉사를 다짐하는 작

은 행사이기도 하였다.

배 실비아(여성분과장)는 ‘몇 년 간 성전 

대공사준비와 마무리함에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연 휴양림에서 서로

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평신도 사

도직을 인내와 순명, 겸손과 사랑으로 받아

들이는 의미로 귀가길 해미성지순례길 택

했다.’하여 참석한 여성구역장과 성모회원

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깨끗한 성전 친교와 화합 다진 나눔의 마당 잔 들어 권하는 모습 다정한 공동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는 5월13일

(주일) 교중 미사 후 전 신자가 구역별 분담  

하여 성전 대청소와 친교의 국수 잔치를 하

였다.

  본당 주임신부님께서는 ‘“깨끗한 성전, 친

교 나눔의 장”은 본당 신자가 성전 건립 후 

처음으로 전 교우들에게 각 회합실 및 실내 

구조물을 동시 개방되는 시간으로 정성 들여 

건립한 성전과 교육관 곳곳을 살펴보시고 깨

끗하게 청소와 나눔의 잔치에 동참하여 친교

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한마당이 되었으

면 합니다.’ 말씀 하였다.     

 

 본당 청소는 1구역은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 2구역은 만남의방 복도 집무실 화장실

과 엘리베타, 3구역은 교육관지하 소강당, 

5,6구역은 지하실 복도, 4구역은 성전지하 

봉사지실, 성물 보관소, 8,10,12구역은 성

당, 11구역은 교육관 3,4층 옥상 분담 청

소 후 국수잔치와 간단한 막걸리가 나와 

성전건축 후 처음 전 신자 함께하는 청소 

봉사와 나눔과 만남의 잔치 상 위에 양조

장에서 특별히 맞춘 막걸리를 서로 권하면 

서 화합의 공동체 사랑의 성전을 위

해 서로 잔들이 오고 갔다.

특히 남성 1구역장은 멎진 솜씨로 성

모상을 도색하고, 4구역 한 자매님은 

성전지하 계단을 청소 하면서 우리성

전에도 이런 공간이 있는가를 처음 

알았다. 8, 10, 12구역은 성전바닥을 

내 안방같이 걸레질도 하였다. 


